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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울산·경북·경남
산불 대응 중대본 5차 회의 개최

- 경북 산불 확산으로 인명피해 발생, 진화역량 총결집해 인명보호 최우선 추진

□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(수) 9시 정부

서울청사에서 울산‧경북‧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*를 개최했다.

    * 행안부, 산림청, 소방청, 경찰청, 기상청, 국조실, 기재부, 교육부, 과기부, 법무부, 

국방부, 문체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환경부, 고용부, 국토부, 중기부, 국가

유산청, 한국전력공사, 한국도로공사, 17개 시·도 참석

 ㅇ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, 산불대응 총괄 상황, 기관별 

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.

□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

인해 안동, 청송, 영양,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.

 ㅇ 의성·안동 산불로 인해 3.26일 07시 현재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*가 

발생했고 산림 약 15,158ha,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.

    * 안동 2, 청송 3, 영양 4, 영덕 5 

□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·장비·인력을 집중투입하여 진화에 총력을 

다하고 있으나,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

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 ㅇ 이에,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·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‘심각’ 단계를 

어제 16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,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

발동했다.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하여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.



□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, 안동, 청송 등 지역주민 약 

23,000명은 관내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.

 ㅇ 산림청은 민가,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 

20대를 동원하여 지연제 45톤을 살포하고 있다.

□ 국방부는 산림청·소방청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(206회, 

401,893리터)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.

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“유례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

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”이라며,

 ㅇ “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

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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